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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라북도에서 출생한 호남인입니다. 소학교만 고향에서  다녔고 중학교는 서울에서 다녔기 때문에 전라도 사투리는 알고 있지만 제 대화에서 전라도 사투리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호남 사람이라고 특히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호남 태생이라고 해서 타지방 출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못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호남 출신이 대통령으로 단선되었다고 해서 그점에 큰 의의를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셨다는 점에 의의를 둘 뿐입니다. 5.18 사건은 한국에서 있었던 사태이지 호남 사태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친구나 친지 중에는 여러 지역, 여러 나라 출신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출생지에 대한 정서는 귀하게 여기고 있지만, 출생지나 출생 국가에 특별한 의의를 두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대학원 학생들은 40여 개 국가에서 유학 온 학생들입니다. 그들의 촐생지에 근거해서 차별대우를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각별한 조심을 저는 매일 합니다.


비교적 적은 나라인 대한 민국에서 지역 감정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대한 민국의 남부에 공항을 한 개 건설한다는 계획을 놓고 경상북도와 경상 남도가 심한 지역감정을 나타내는 양상을 보도한 소식에 접하고   한인으로서 챙피한  샐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저는 신 공항의 경제성을 분석해보지 않았고 분석할 만한 기초자료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경북출신 국회의원과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판이하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은 대국적인 애국심의 발로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종시에 국회의 분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 주장을 지지하는 분들은 한결 같이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인들 같네요. 한국보다 수십배의 넓이를 가진 미국에서도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은 없습니다. 지금 처럼 화상 통화가 보편화 되어 있으며 온라인 통신이 극도로 발달 되어 있는 시대에 충청지역 의원들이 주장하는 국회분원 설치가 옳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미국에서는 앨라스카나. 뉴헴프셔, 또는 캘리포니아 주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미국에서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의원들이 주장하면 국회분원을  캘리포니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까? 특히 정치지도자들은 지역 감정을 충동하는 언행을 삼가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호남에서도 현 여당후보가 한두분씩 당선되는 걸 보면 한국에도 지역 감정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약간씩 적어진다고 믿고 싶습니다.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은 나라를 위하여 세금을 적게 사용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뭐인지 숙고해서 거국적인 주장을 했으면 고국이 더욱 자랑스럽겠습니다.  참으로 친한 친구라면 호남 출신이면 어떻고 영남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지역감정 해소가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끝
